《APDC 패턴 동영상 해상도의 평가법을 제안》

　당사에서도 참가하고 있는 차세대 PDP 개발 센터(APDC)에 동영상 해상도 측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이것은, 쐐기형의 줄무늬의 패턴(그림 4)을 디스플레이 화면 처음부터 끝까지 5초간으로 움직여 그 영상이 올바르게 보이는지 판단하기 위한 측정이다. 움직이는 영상을 해상도 높은 텔레비전·카메라로 정면에서 찍어 그 영상을 텔레비전에 비추었을 때 어느 정도 속도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동영상 해상도로 정량적이게 나타내려고 한다. 

　이 쐐기형 패턴은 4개의 쐐기형으로 위 쪽은 굵고, 아래 쪽에 가면 갈수록 가늘게 되어 있다. 당사의 세로 방향 1080 화소의 풀 HD플라스마·텔레비전으로 평가하면 800~850TV본 정도까지 4개의 검은 선을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 액정 텔레비전을 평가하면 350TV 본 정도로 4개의 검은 선이 하나가 되어, 450~500TV 본 영역에서는 흑백이 반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면의 처음부터 끝까지 5초씩 그림을 움직였을 때 액정 TV의 응답 속도를 추종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액정 TV에서는 플라스마·텔레비전으로도 이 동영상의 해상도를 높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영상의 화면 속도는 5초면 보통으로 사람이 걷는 빠르기에 속한다. 텔롭이나 스포츠의 빠른 움직임에서는 텔레비전의 화면의 처음부터 끝까지 3~4초 정도의 움직이는 속도가 된다. 당사의 플라스마·텔레비전은 정지화면에서 1080 TV 본이 확실히 보이지만 속도까지 5초로 움직이면 850~900 TV 본이 되어 버린다. 화면의 처음부터 끝까지 5초로 스크롤 해서 비교하면 58형(대각 147 cm) 풀 HD의 패널에서는 900개 이상의 동영상 해상도가 확인 된다. 

　5초의 같은 스피드로 움직이면 액정 TV에서는 320~350 TV 본 정도가 된다. 이것은 지상 아날로그 방송의 해상도인데 액정 TV라면 이 동영상 해상도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당사는 (IPS(in-plane switching) 모드의 액정 패널로 액정 TV를 만들고 있다. 보통 2배의 120Hz로 구동하고 있으며 이 2배속에 대응하고 있는 32형의 액정 TV는 약 600수십 개에 달한다. 이전까지의 32형의 HD타입은 지상 아날로그 방송의 해상도와 거의 동등한 320개 정도에 그치는데 이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정지화면으로는 충분한 해상도로 동영상 해상도에서 정지화면의 해상도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브라운관, PDP, 액정 등이 각각 이러한 문제점은 있지만 특히 당사는 액정 TV의 그림 만들기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PDP의 개선법으로는 형광체의 발광 강도의 개선이나 PDP의 화소 구조의 개선, 유전체에 포함되는 재료의 개선 등을 실시하고 방전 스피드를 빨리 하는 것으로 동영상 해상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액정 TV는 2배속 기술의 새로운 향상과 백 라이트의 여러가지 제어 등에 의해서 동영상 해상도의 공장을 가속해 나갈 것이다.
《장시간 시청에 필요한 동영상 해상도》

　동영상에서 고해상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장시간 시청에 있어서의 피로가 적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오사카 시립대학 대학원 교수 오카다 아키라씨가 평가한 영상 표시 디바이스의 눈의 피로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PDP와 액정 패널을 놓고 비교한 양쪽 디바이스가 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각과 눈의 피로의 관점에서 연구된 것이다. 

　오카다씨는 디바이스의 특성으로 휘도의 제어, 영상의 눈부심, 동영상의 응답성(움직임이 흐릿해지는 것) 등에 주목하고 비교평가를 했다. 

　화면 안에 흰색 표시 영역이 많아지면 실험자는 액정 패널이 매우 눈부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동영상의 스크롤 속도를 바꾸면 액정 패널에서는 외형에 흐릿해짐이 나타난다고 주관적인 평가를 했다. 

　이러한 심리적인 평가와 함께 눈의 깜박임 횟수 심박동수의 변화 등의 생리적인 평가도 같이 실행한 바 있어 이 두 개의 평가방법으로 눈의 피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 실험 결과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눈의 피로의 정도를 가속하여 측정하기 위해 10분간, 텔롭을 쭉 흘리고, 그 후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 앙케이트로 평가하는 급성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 평가의 하나로 비교적 눈부시지 않은, 혹은 동영상 응답성이 뛰어니다라는 회답은 PDP가 많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로를 기점으로 플러스 평가와 마이너스의 평가를 그래프화하면 보기 쉬움이라든지 편안함, 위화감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PDP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일본인과 구미인(欧米人)의 전반적인 실험 결과였다.
　생리 평가에 있어서도 시청 시 눈 깜박임을 하는 비율, 혹은 교감신경의 활동 변화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액정 패널과 PDP에 대해 차이가 있어 눈 깜박임을 하는 비율이 액정 패널 쪽이 많아 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실험으로 보통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1시간 본 후에 평가하면 심리적인 평가로「PDP 쪽이 보기 쉽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온 결과였다. 

　다양한 화질의 추구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지만, 대화면에서 보다 즐기기 위해서 눈에 피로를 덜어 줄 수 있는 상태로 시청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PDP에서도 액정 패널에서도 움직임에 대해서 흐릿해짐이 없는 동영상 응답 성능과 동영상 해상도를 추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정에 대해서는 눈부심을 억제한 액정 모드를 확립하여 상품의 진화를 도모해 갈 생각이다.
